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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담론이 한창인 요즘, 미술계에서도 세대별로 작가를 
조명하는 전시가 활발하다. 강정석의 개인전 <베이포-X와 
홈비디오>는 작가 스스로 자신의 세대가 처한 새로운 삶의 환경을 
들여다봤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전시다. 작가는 주변 인물을 
촬영한 영상에 게임 속 3D 표현 기술을 첨가하거나 인터넷 배너 
광고, 채팅창 캡처 화면 등을 중첩시켜, 한 발은 진짜 현실에 다른 
한 발은 인터넷 속에 걸치고 사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구현했다. 
작가를 만나 작품에 숨겨진 코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Simulation Surface B〉 HD영상 7분 40초 2014_인사미술공간 1층 전시장 설치 전경

Art 전시 제목이 낯설다. 그래픽 카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는 
장치 ‘베이포 X’가 ‘홈비디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다.
강 홈비디오 제작 과정과 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기가 
다시 액화돼 돌아오는 과정을 나란히 병치하는 게 제법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예전의 홈비디오는 개인적 일상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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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순간을 기록하는 수단이었지만,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그 내용과 형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거의 모든 영상이 
변형된 홈비디오이거나, 그럴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느껴진다. 
나의 작업도 홈비디오의 갈래에 해당한다.

〈Converted (CMYK) Normal Maps from 2012~2014〉 오프셋 

프린트 21×29.7cm 2014

Art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말투나 행동 등에서 요즘 젊은 세대의 
현실이 가감 없이 드러나 있는 듯 하다. 
강 나는 사회가 ‘조각’한 세대론 속 세대가 아닌, 나와 내 주변의 
세대를 기록하는 것을 좋아한다. 동세대가 그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이 좋다.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세대 간의 연결점을 
지적하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흥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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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레톤 엠씨스퀘어〉 PVC용지에 피그먼트 프린트 가변크기 2014

Art 작품 속 인물은 유튜브(YouTube)에 올려진 코믹한 비디오 
혹은 인터넷 ‘움짤(움직이는 짤방의 줄임말)’에서처럼 엉뚱한 
행동을 일삼는다. 연출과 라이브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해 보인다. 
어떤 방식으로 디렉팅했나?
강 유튜브 영상에 흔히 나타나는 홈비디오의 형식을 차용하되, 
출연자에게 한두 가지 미션만 주고 나머지는 거의 일임했다. 
거울을 몸에 붙인다든가, 매일 새벽에 마포대교에 간다든가 하는 
일들이다. 출연자와는 실제 가까운 친구 사이로 2008년부터 같이 
작업해 왔다. 요청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돌발 행동으로 재미있는 
상황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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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미술공간 2층 전시장 전경

Art 영상 작업에는 인터넷 세계에서 펼쳐지는 여러 요소가 하나로 
콜라주된다. 현실과 인터넷의 경계를 혼합한 편집 방식의 목적은 
무엇인가?
강 ‘우리가 이런 것이나 찍어 올릴 법한 사람이다’라는 점을 보여 
주고자 했다. 어떻게 해도 점점 거울에 둘러싸인 기분이 들고야 
마는 온-오프라인에서 나이를 먹어 가는 나와 주변의 삶에 대해 
표현한 것이다. 또한 영상을 보고 있는 관객도 반쯤은 온라인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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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과 음악〉 HD영상 4분 25초 2014 인사미술공간 지하 1층 전시장 설치 전경

Art 전시 제목과 동명의 웹사이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시가 
진행 중이다.
강 내 웹사이트는 현실의 작업실 공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영상을 벽에 쏘아 봐야 하는 순간이나 공간 안에서 봐야 설치의 
그림이 그려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 웹에 올려서 느낌을 먼저 
보곤 한다. 작업의 최종 결과물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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